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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차대 입소 첫 날 타키 플라자에서 여름 옷을 입고 피자를 먹었는데요. 어느 새 겨울 옷을 

입고 마지막 발표회를 앞두고 있네요. 일본에서의 반 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.

첫 해외생활이자 자취를 이 곳에서 하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. 도시의 적당한 거리감, 1인분

으로 파는 식재료들, 영화관에 걸려있는 애니메이션, 여행 간 마을의 맛난 음식점들…. 전부 누

릴 수 있어서 행복했고 교환학생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

오차대에서는 유학생 수업과 지리학, 서예, 일본어교육 수업을 들었습니다. 원래 대학에는 없거

나 궁금했던 분야의 과목을 많이 담았는데 덕분에 다채로운 한 학기가 되었습니다. 한자 서예

를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운 좋게 마츠모토 선생님의 서예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염원하

던 수업이라 그런지는 몰라도, 도구를 사던 순간부터 포트폴리오를 다 모으던 날까지 하루도 

빠짐없이 재밌었습니다. 일본사정연습2에서는 오차대 초등학생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어 즐거

웠고, 니시자카 선생님의 '말과 세계'에서는 일본인 학생들과 디스커션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

습니다.

또 국제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유학생 문화체험 교실도 즐거웠습니다. 특히 다도부와 거문고お

箏 동아리 부원분들의 멋진 퍼포먼스가 기억에 남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 잘 가르쳐주셔서 처음

인데도 재밌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어디 가서 일본 거문고로 '사쿠라'를 쳐 보겠어요! 

무엇보다 행복했던 건 이곳에서 만난 유학생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. 혼자 전시 보러 다니는 

것도 재밌었지만 같이 단풍철에 단풍보러 가고, 겨울철에 스케이팅 타러 가니 더 재미있었습니

다.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같은 이벤트들도 다 함께 즐기니까 정말 특별한 날이 되더군요. 재

밌는 일이 많았지만, 특히 「백미터」를 보고 돌아온 날 같이 운동장에서 준비땅 달리기 시합했

던 기억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

여러모로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문화 차이로 힘들거나 우울한 나

날도 있었지만 모두 양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돌아가서도 추억 잘 간직하겠습니

다! 그간 도움주신 국제과 오노상과 담당교수 신지연 선생님, 기숙사 관리실 선생님, 튜터에게 

고마움을 전합니다.




